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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교회 설립49주년을 맞이하며(2) 

서냄에대한교회의본질 
놀랍게도 교회는 가장 놀라운 ‘명령’ 과 함께 가장 큰 ‘축복’ 을 븐g때마 28:1Sfv20) 가장 놀라운 명령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께서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타락과 사앙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액칭 3:15)! 그 언약이 한 사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땅 끝까지 확장되는 축복이 되었대행 5‘42, 행 8:1, 
9:킹 14'27, 15:3, 16:5)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그가 주인이시리는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교회 

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효κf는 사실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땅 끝까지 보내어지는 증인들’ 이라는 절대적 명령은 잊고 t떼. 그러한 교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기를 좋아효H각 아니면 단지 선교주일에 앞뻐|서 한 번쯤 설교하거나 특정한 부류， 또는 몇 명의 선교N를 nt송 
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흔H각 

주님의 영령을 자세히 살펴보라 주님은 분명히 서|상 끝 닐까지 너희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전따의 명 
령을 받는 ‘너희’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승전을 함께 바라보고 있던 모든 신자들을 의미효빠. 그리고 ‘세상 
물닐까지’ 라는 말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히는 모든 신자들을 포흔「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모두가 증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흔한 교회의 본질이 주의 통치와 거룩효떼 실현도|는 것이라면， 세상을 흔F한 교회의 본질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입술이요 손과 발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학적’ 인 이유보다는 ‘신앙적 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교회들은 헌신과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인락흥뻐| 미음을 빼앗겼기 때 

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십자 

가의 은층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결코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효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로의 전환 
충현교회는 이미 지속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것을 선언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1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작정하였 

고 그 비전은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 
중들에게 순종의 미음을 주셨고， 교회는 올 여름을 온통 선교의 열기로 뜨겁게 물살랐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저들이 주님의 영렁에 헌신된 증인들에게는 결코 ε빼가 될 수는 없었다 이미 7백여 명의 신자들 
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지고 출블뱅었고 이빙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며 감격스러워했다 그 

리고 주님의 복음전파의 명령은 결코 잊지 말이야 할 교회의 또 다른 본질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러하대 진실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밀에빠 하며 복음전피를 연기하지도 말 

아야 효fCt. 그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머리 
를 짖밟을 수 있으며， 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통히여 인간의 영혼을 거 

듭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선포하는 교회만 

이 εh차 다기올 불같은 시련을 견딜 것이다 이것이 때주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가 또다시 묵상하고 결E때야 할 일 
이아LI갔는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밍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린도니 죽는 것도 유익헬 |니라(빌 1:2O'v21). 

교회설립기념 특별찬g뼈|배 - 하이든(J. Haydn)의 ‘천지창조’ 째부 
오늘 찬g뼈|배는 교회설립기념 특별친g뼈l배로 드리게 된다 가브리엘 친앙대가 하이든의 천지창조 저11부를 통해 

서 전지를 장조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장조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 요뻐|서 우리를 새로운 

띠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ε히 새 하늘과 새 땀을 장조하실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영원무궁하신 이 

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송축하는 시(.101 되도록 하자 

수재민구호 
1차로 이미 실시， 2차 구호는 9일(월)과 10일(화)어| 
재해 구호률 위안특별언급/오늘과 15일(다음주일)어| 

계속되는 태풍과 홍수의 피해로 전국이 고통에 빠져 있다 교회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젊어지려고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위원회와 안수집사회 그리고 권사회에서는 01미 1차로 김해시의 유 
천교회와 합전군의 감로교회에，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쌀과 김치 등의 부식을 전달하였고 침수된 교 

회에는 헌금을 전딜봐였다. 또한 태풍 ‘루사 로 커다란 재해을 입은 강원도와 경남 지역을 방문한 답사팀 
의 보고에 의하면 교회가 송두리채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한다 이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전 교인이 참여하는 재해 구호를 위한 특별헌금’을 금쥐9/8)와 다음주(9/15)에 걸쳐 하기로 
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동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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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 나랴난 션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시각 

많은 이들이 구약성경을 이방인과 열방을향한 선교적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선교가 예수께서 제자들어l게 명령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근거를 복응서에서만 찾 
는다〈마 28 :18~20， 막 16:15, 행 1:8 등)， 하지만 선교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성경전체가 
이러한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창세기에서 선교명령의 근거를 찾지만， 창세기 127.J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언믿k을 선교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선교적 명령은 창세기 3장 
으로 거슬러 올라칸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전 인류에 심판이 내려졌지만， 창세기 3정에 
서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의에 선교적 명령으로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창 3:15). 그리고 그 선교적 명령을 담고 있는 구속언약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조명되며 마침 
내 계시록에서 성취된대계 5 :9~10， 7:9, 14:6) 

구약과 일치하는 신약저자들의 선교적 시각 - 바울과 베드로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성경 전체에 선교 명령이 흐르고 있엠도 불구하고 달리 생각하려는 사 

람들도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수천 년 뒤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확장 
시킬 것을 계획하셨다고 해석한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쳐서 이방 
인들에게 선교의 방향을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대행 13:46~47) . 하지만바울은 처음부터 이 
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도 임명받았대행 9 : 1히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모든’ 사뺨11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행 22:15. 26:15~17). 물론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해 
지기 위하여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는 분명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한 일이었다 이것 
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통일하게 나타나 있고， 비울의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대행 26:17~18， 
사 49:히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그도 역시 창세기 12:3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 
를 설교했대행 3 :25~2이. 특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온 세%에 전하는’ , 번 데 있는 .7.]에게’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 선교는모든족속을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임을밀F하고 있다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확장 

그렇다면 창세기 잉‘3에서 아브라힘에게 언믿댄댔던 ‘모든 족속’ 은 누구인가? 그들은 창세기 10 
장의 70여 종류의 종족에 속한 사람들로써 지구상의 모든 한 사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 
속’ 이라는 집단 개념에 있어서의 모든 족속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족속에 대한 구 
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향한구원의 사역을 위해 여자의 후손인 한사량 을 약속하셨다{창 3 : 1잉 그리고 그 약 
속은 셈에게 주신 약속으로 확대되었으며(창 9:27) 아브라뺨11게 베푸신 약속으로 확장되었대창 
12:3) 이러한약속은 하나님의소유’ 제시장나라’ 그리고 거룩한백성’이라는명칭으로모세에 
게 들려졌다{출 19:4~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사 49페. 
이것이 오늘날 재 이스라엘’ 이 된 우리들에게도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명령이 된다. 

구약에 근거한 바울의 선교사역 

그래서 바울은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λ}야와 예 
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동일한 소명으로 설명했으며(갈 1:15~1야t 사 49:1, 렘 1:5을 비교.)，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 
한다{롬 1:1~잉.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 
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롬 1;5, 11:25) 그러므로 그의 선교는 이λ싸 66:23을 성취하며， 복 
음이 열빙탱IJrß)으로부터 시작히여까 66:1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깅에서부터 땅 끝에 있는 자 
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준다{시 72:8~끄， 용 1:3). 

구약에 나타난 하나넘의 계획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족속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에 들어오는 것 

을 요청하는 구약의 목적은 아직도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특히 구익딸 선교적 목적 이외의 것으로 이해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것이요， 하 
나님의 계획을 qr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대인과 같은 특별한족속 
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눈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 
을 향히여 있었고， 그분의 관심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죄와 사밍에서 벗어나는 구속사역 

에있었다 

지·난·수·요·매·뼈·매·시·지 • 

그러 아니하설치라도 (단 3:18) 
선교관웰리베이터 
교쩨|공싸 10월 말까지 

‘그리 아니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t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잉에게 절or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처럼 담대해| 밀탤 
수 있단 밀인개 하나님의 백상으로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 

의 임재를 느끼지 못히는 심ζ한 신앙생활을 하는 0 1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 그래서 
여|수께서도 십lì\f7~를 잎에 놓고 고난과 부휠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가장 중요한 십자 

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자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독려하셨대요 16:1히 그렇다 세 
츠믿들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시랑효봐고 일연i면서 동시에 그분을 항해 
원망을 늘어놓을 것이대용 23:1"-'2, 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효H각 
느브a버|실의 권위와 울무불 군중들의 시선이 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 

에게는 분명한 선택이 주어졌다 그리고 세 친구는 중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 

의 임재를 바라보았다. 01들은 돗을 정했고 패답할 뭘요가 없다고 일랜대단 3:16). 그들 
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들은 고느을 바라방| 않고 굉O뼈|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있대램 않2η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사림을 의지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위란 멸망 

하는 짐농과 같기 때문이대시 49:12, 15, 16, 17，2이 

믿음은 역경에서 도전효따 
믿음은 캔탠 고횡1 찾아올 때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효되. 오히려 믿음은 역경 

에서 주만을 의지하게 하며(시 뼈:1"-'3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돗을 구하게 
효배히 11:32"-'33, 2frv38) 이러한 샤람들은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ξ뻐|도 오직 주만 

을 의지하며， 잠시 받는 흰는f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효다는 사실을 확신효때고후 4:1끼 

믿음은 더 높은 뜻을 맡시가들인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세 소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을 찾는 자들이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냄|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과는 
상관없이 더 높은 뜻을 받아들이게 효H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넉넉한 승리 

를 확신하였괴롬 8:36"-'3η 절대로 주를 서|상과 바꾸지 않았대빌 3:7"-'9) 그러므로 모 
든 시대를 막론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뿐이다 믿음으로 거듭났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선교관 엘리베이터가 노후 
되어 펴|공，q를 실시하게 된 
다 엘리베이터 전체를 교체해 

야 하는 이번 공사는 신규공사 
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10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인데， 
주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엘 
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에 

불편이 예상된다 안전한 엘리 

베이터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기도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주 

시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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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Calling all to Himself (Matthew 11:25-3ω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Iaden, and I will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SHALL FIND REST FOR YOUR SOULS. 

A|| humans wanno go where they want to go Everyone 
likes to go where they choose. We have the privilege 

of selection. Some people may want to go home after this 
service, others may want to go shopping, attend a movie, or 
sports event, and still others may want to stay on and serve 
in some ministry area. The point is that in this world you 
have choices to go to a lot of difference places, but the most 
important place to go is to Christ. Why? The Bible gives us 
many reasons. Therefore, let us look to the Scriptures and 
ruminate the most wonderf미 of wonderf비 place. 

At the place of Christ you find forgiveness. The woman 
who cried at Christ’s feet , anointing them with perfume 
while wiping them with her hair found forgiveness (Lk. 7:48). 
The Pharisee, whose house Jesus was visiting at the time, 
didn’t like that woman coming to Jesus. He didn’t like that 
place. He said, “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and what sort of person this woman is who is touching 
Him , that she is a sinner" (Lk. 7:39). AII sinners are 
welcome at the place of Christ. It is the best and only place 
to go for the cleansing and remission of sin. Indeed, it is a 
forgiving place. 

When you come to Christ you will find a place where you 
can be cured. Jesus said , “Come to Me, all " (v. 28). It 

doesn’t matter what nationality you are or what color you 
are. Whoever goes to the place of Christ will find it a place 
of healing , “And large crowds came to Him bringing with 
them those who were lame, crippled , blind, mute, and many 
others, and they laid them down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Mt. 15:3이. This wasn ’t the only time and place 
Jesus healed. Jesus tells us now, today, that whoever 
comes to Him, weak or sick, He will always heal them. The 
Bible clearly states,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ι yes and forever" (Heb. 13:8). Amen! He healed 
both Jew and Gentil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and He 
heals both Jew and Gentile during His heavenly ministry. 

At the place of Christ you will learn the Word of God. 
When Jesus visited the home of Mary, Martha, and Lazarus 
in Luke 10:38-42, He found Martha busy getting the dinner 
ready while Mary sat at His feet. Martha wasn’t too happy 
about the situation. She asked Jesus,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serving alone?" 
Jesus responded , “Martha, Martha, you are worried and 
bothered about so many things;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for Mary has chosen the good part, which sha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The Word of God i 

"For My yoke is easy, and My load is Iight. 11 

hear them." When you go to Christ, He will teach you the 
Word of God. God give Him everything . Your job is to come, 
listen , and obey; then you willlearn. 

When you come to Christ you will find a place of prayer. 
The synagogue official , Jairus, prayed to Jesus,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please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get well and live" (Mt. 5:23) . 
His prayer was answered. The place you pray is the place 
where it is done. Christ’s place is the best place for prayer. 
Why does He ask you to come to Him? Because at the 
place of Christ is the best place for appreciation . AII too 
often we forget this. When Jesus healed the ten lepers, only 
the Samaritan returned and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 
“giving thanks to Him" (Lk. 17:16). When you go to Jesus in 
prayer, do you appreciate His grace and blessing upon you? 
Or do you continually ask for Him to give you this or that? 
Do you realize how selfish this is? If you become a real 
child of God, you should come to Him with appreciation . 

My dear friends, the place of Christ is the best place. 
When the crazy, demon possessed , and naked man of 
Gerasenes came to Jesus a really big thing happened. He 
went from crazy to calm , from demon possession to God's 
possession , and from naked to clothed (see Lk. 8:26-39). 
He found rest. His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Jesus gave 
his heart a comfort and joy beyond measure. When you 
come to Jesus you will have rest too. You will find it is a 
place of worship, like John, who fell at His feet like a dead 
man (see Rev. 1: 17-18). When you deny yourself 
completely, you will be able to worship as the angels in 
heaven , saying ,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Rev. 5:12). 

Jesus Christ asks everyone to “Come to Me". He has 
unlimited space. Ame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 life. Please open your heart ,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Heb. 3:7-8). Listen to Him now, tomorrow may be too late. 
Come to Him now,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Heb. 2:3)? Don’t ignore His voice, His 
calling. This is eternal life we’re talking about. Christ is 
asking you to come to Him and receive salvation , to learn 
from Him the Word of God, and to serve in yoke with Him. 
Come to Christ and be forgiven. His arms will give you 
perfect rest in heaven. Believers will receive salvation sure 
and endless life. You shall receive and be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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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쩨께l훌 오~ (마 11:25~30)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제로 오라. 내'7f 너화를 쉬게 하라라. 

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 냐의 멍에를 메고 내재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01 쉽을 얻으리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잡은7f벼움이라 하시나라 " 

갱생판 목사 

선택해야하는곳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들 

이 선택한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쇼 

핑이나 영화관람， 또는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머 

무르거나 어떠한 사역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 서VJ에 

서 여러분은 여러 다양한 장소에 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여 

러분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왜 그렇습 

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가장 놀랍고 놀라운 장소를 반추해 봅시다 

참된용서가있는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우리는 용서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향유를 쏟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던 그 여인은 그곳에 

서 용서를 발견하였습니다(녹 7:4에. 그러나 당시에 예수께서 방문하신 집의 바 

리새인은 예수께 나아오는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죄인 

이 있는 장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녹 7:3에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죄의 씻음과 용서를 위해서는 그곳이야말로 최상의 장소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곳은용서의 장소입니다. 

치료가있는곳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을 발견할 것 

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28절). 그곳에서는 민족성 

이나 혈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오는 자들은 누구 

든지 그 곳이 치유의 장소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절묵발이와 불구자 

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마 15:3이.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시간과 장소는 단지 이 때만이 아닙니 

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오는 자들을 언제나 치료해 줄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찌. 아멘! 주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서 일하시는동안에도유대인과이방인을모두치료하십니다. 

하나넘의 말씀을 배우는 곳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 

가복음 10:38~42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께서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 

을 때， 그분은 마리아 가 자신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동안 부지런히 저녁을 준 

비하고있는 바르다를발견하셨습니다. 마르다는이러한상휩아주불쾌하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 

는 것을 생각지 아니째나이깨’ 예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르다야 마르다 

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 

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 

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 

군^1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δ1 이르시되 너회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회에게 밀F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 

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 

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녹 10:22~24).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 

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께로 나아와서， 듣고， 순종하 

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울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처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올 때 기도의 장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회당 

장 야이로가 예수께 기도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 

에 손을 없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막 5:23),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 

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참된 기도를 위한 최상의 장소입니다. 왜 그분은 자신에 

게로 나아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진기를 발견히는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단지 사마리아 

인만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라어 사례”하였습니대녹 17: 1이. 여러분은 

예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위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십니까? 아 

니면 지속적으로 이것이나 저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깨 후자는 얼마나 이 

기적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은혜와축복에 대 

한 참된 인식을 가지고 주께 나아올 것입니다. 

놀라운변화의장소 

사랑하는성도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신곳은가장훌륭한장소입니다. 미친 

자요， 귀신에게 포로였던 자인 꺼라새 지역의 벌거벗은 사람이 예수께 나아왔을 

때， 진실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미친 자에서 조용한 자로 변했고， 귀 

신들린 자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던 자에서 단 

정히 옷 입은 자로 바뀌었습니다(녹 8:26~39 참조). 그는 진정으로 안식을 발견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존경과 존중은 그의 마옴에 측량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올 때， 여러분 역시 동일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린 사도 요한처럼 

예배의 장소를 발견할 것입니다(계 1:17~18 참조)， 여러분이 자기를 완전하게 부 

인하면， 하늘의 천사처럼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 

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계 5 :1잉. 

변함없는초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꽤게로 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 

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 

생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히 3:7~에.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 

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주께로 니아오십시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히 2:3).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 
시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와 

서 구원받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 

다. 그분의 팔은 여러분을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 

들은 확실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히 받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은혜， 부요함， 참된 자유 

의 선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희고 밝게 벚나며 영원한 빛으 

로찬란한본향에서십시오.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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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아직은 어리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 

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스리 

랑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사람의 무지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 

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수 있었습 

니다. 10명의 대원들과 함께 처음 스리랑카 땅 

을 밟았을 때 ，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낯설었습니 

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 

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 ，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가득하다 

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 

셨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곳입니 

다 그러나 주님 ， 이곳에 적응하게 해 주세요. 이곳을 사 

랑하게 해 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 놓게 해 주 

세요.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 
그 순간 주님은 저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해 주셨고 기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은 저에게 굶주린 사람들과 풍족한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과 거부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한국 사 

람들의 냉정함과는 달리 저희들이 주는 전도지를 끝까지 읽으며 우리의 질문에 친 

절히 대답해 주었고， 천사같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감사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 할머 

니 ，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살짜리 아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은， 우리가 길거리에 

서 전도지를 주며 전도를 할 때 직접 나와서 우리를 집안으로 들어오라며 반갑게 환 

영해 주었고， 집 안에 들어가서는 싱할라로 된 창양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영어 설교로 예수님을 알게 된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가까운 교회 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다며 맛있는 스리 

랑카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우리를 대접하였고， 우리는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성 

경책을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정이 죽는 날 

까지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후 주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 

하셨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 

들을 보게 하셨으며 살아오면서 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조금씩 조금씩 나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알 

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겠지만 우리의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한 스리랑카 사람들 마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 

하는 귀한 역λ까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도브르이.댄(안녕하세요) 

이 부 성 (안수집사， 1교구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단원) 

넓게 펼쳐진 평 

원과 평화롭게 보이 

는풍경으로풍요로 

움을 더하고 있는 

땅， 우크라이나. 이 

나라사람들은대부 

분 하나님에 대해서 

는알고있으나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 

함으로 안타깝게도 

형식상의 종교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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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타르’ 에서의 8월 7일 ， 새 아침. 

사역 전열을 가다듬은 14교구 선교단은 아주 낡은 러시아 산 9인승 봉고 두 대 에 

나눠 타고 ‘울란바타르’ 를 떠나 러시아와의 최북단 국경지 역인 ‘f1.빼ik’ 을 향하였 

다. 피곤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 였지만 모든 단원들의 마음은 ‘아! 이 

제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사역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넓게 펼쳐진초원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뜯으며 간간이 지나는차를향해 선한눈 

빛을보내는말과소，그리고 양 떼들…. 두세 시간동안차를 타고 이 초원을가로질 

러 찾은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 ‘좋은 소식’ 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한 

주님 의 사랑을 느끼 기 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별히 ‘바루하라’ 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길에서 만났던， 고등학교에서 몽골어를 

가르치는 여교사와 ‘울란바타르’ 에서 방학 중에 친척집에 놀러왔던 여대생이 기억 

에 남는다 처음에는 갈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단원들과의 교제에 부정적이었 

던 이들이 ‘사영리’ 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울 

란바타르에 돌아가면꼭교회를다니며 신앙생활을시작하겠다”라고약속까지 했으 

니 정녕 그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천국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오， 

할렐루야! 또한， 자신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 말씀을 사모하여 왔지만 그 마을에 교회 

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기D} 오늘어l야 이 

루어졌다며 성경책을 받아들고 기뻐하시던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외분의 모습도 

잊을수가없다. 

마침내 몽골 최북단에 위치한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인 Tushik솜(솜 : 한국의 군단 

위)에 도착하였다. 위도 상으로는 한국보다 상당히 윗쪽이지만 고원이어서인지 햇 

볕。l 엄청나게 뜨거워서 낮시간에는모?-}를 안쓰거나긴옷차림。l 아니고는도저 

히 나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곳도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도 많은 영흔들을 예비해 주셔서， 물을 걷기 위해 나온 아주머니 

를 만나게 하신 것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특히 투식 

솜의 솜장이 우리 일행을 찾아왔었다. 우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곳의 행정 책임자 

로서의 업무수행이 목적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투 

식솜의 극장을사용할수 있도록배려해 주었고우리는그 덕분에 그 지역의 많은 어 

린이들을 불러 모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몽골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 

고 계심을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놀라운계획을우리같이 연약하고부족한자들 

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뭇이 참으로 놀라왔고， 한 편으로는 우리가 이 하 

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진정으로 감사했다 

에 젖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치안이 안정되지 않아 전도하기 위험하다” 라 

는 말을 들은 우리 단원들은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출발했 

다. 수도인 키예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정교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하였고， 보수세력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 중소도시 테르노빌 

시와그 인근지역에서는 심방과축호전도， 일대일 노방전도， 고아원 방문 전도를통 

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통하여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전했다. 

다시 최서쪽 변방지역인 우즈고라도의 집시촌을 방문하여 헐벗고 가난하여 문화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시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들을안아주고 머리를깎아주고손잡고 기도하며 ， 함께 전도지를 읽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아벤’ 하며 복음을 받아드리며 밝게 미소짓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심지어 인근 우크라 

이나인도 찾지 않는 이 벽지 변방에， 지구 반대편 머나먼 곳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 
에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사랑합니 

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 

었다. 

“예수님， 저희들이 그 통안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거대한 땅 우크라이나 

에 편만하게 하옵소서 



2002년 9월 8일 @ 쭈만흥헌 저1697호 

자오켜.kl 
-;L.. 20 

x 
1 ‘ L J..!f 션한f옥자도t션 주님 만나주실 다시 

조설 희 (대학부) 

시펀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구 

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시편은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으로부터 자신을구하신하 

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씀이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 

에서 느낀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고， 다른 친 

구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 

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삶의 

최종도착지에서 만나는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 

고， 저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작은 것까지 나 

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긍흘을 아끼지 않으 

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를 품으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 삶의 증거 

들을 통해서 주님을 확신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 

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던 중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 그 구 

원의 선물， 완전한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 
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 

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나 

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생각하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분명 또 예상치 

못한 곤란과 실패가 있겠지만 그 때마다 제게 신 

실하셨던 주님을 잊지 않길 바라고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 

가는 소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올 환란들 

이 피해야만 하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갚이 알수있는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좋 

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조금씩 

더해져 가는 텅빈 지식들과 삶의 무게들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저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리라 믿 

고 그대로 맡기고 싶습니다. 

권 보 람 (대학부， 탄자니아 단기선교단원) 

7월에 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를 다 

녀왔다. 가기로결정되었을 때，모든사람이 그렇 

듯 처음엔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하나 선교에 대 

한 준비를 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 

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될수록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주 

님은 나에게 그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여러 

가지상황들을주셨다.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비행기표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 
는 이런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해결은 커녕 더 꼬여만 갔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하는지 먼저 생각해야함을깨달았 

다. 사실 난 이번 선교 나가는 것을 주님께 온전 

히 맡기지 못했다. 기도할 땐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하면서 결국 내가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그제서야나는나의 뭇으로감히 주님의 일을하 

려고 했던 교만함을 하나 둘씩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낮은 자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만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흔들을만나고그들에 

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 

게 하시고， 또한 

나를한없이 사 

랑하셔서 선 

한길로만인 
도하여 주실 

주님을 깨닫 

게 해 주셔서 

참감사하다. 

강진 우 (대학부) 

단 한 번도 그릉 사랑하지 않gI승니다. 
그래서 얀 사랑응 향 자객도 
그릉 다시 얀냥 자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얀 다시 와 수선다연 
나어/꺼l 냥은 건 죄1 1- 냥낀 。「픔이지만 

내까 다시 잉여남 희망이 있습니다 

내까 타시 추닝을 바라보며 

상 수 있는 1 (쁨이 있을 갯입니다 

세상어( D ( 런 사랑。 l 잎을11 1-요? 

서l싱 」 이런 사량을 향수 있다떤 
사랑에 내 몽과 o /-응이 찌등。f 녹야내린다 강H도 

。R갑지 않을 만콩 

1 (뿔텐데. 

LH까 [당응 밝고 있요면 

당신으1 1 1-승응 밟고 있는 갯처럼 
당선의 신응 소리까 등려용니다 

내까세상으l 요습을 

그랭그랭한 호11상으로 쳐다볼 때 
그러고 당려감 [[H 

눈1 /-D1( 눈뭉 1 1-득 

C당응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음 반응 

당선은 슬퍼했습니다 

고
 

까
 

나
 
쿄
 

시
η
ν
 

려
 이
혀
 

if
; 

이

E
 

니
 
ζ
T
 

느
」
 

川
오
 

치
 

퍼
 르
E
 서
 
미1
 
외
 

μ
μ
 
위
 
마
 띠
 

띠
 
고
 

기
 } 

자
。
하E
 

으
 
라
 

끄
E
 

」
「
」
시
n
 
려
 
치
λ
 
타
E
 

의
 

ι
 riT 

르
 
려
 

二
」
」
-
f

뼈
씨
 

j ,“ 
랴
 머
。
 부
 
사
a
 

씨
C
 

-
꺼
 
。
-
a와
 떼
 

의
 /7 

더
1
 

도
。
 려
 
디

T
 

나
 보
E
 
떠
 
고
 
다
a

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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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성’깐딴을 켈듯이 

‘수녕사성’깐판응 갱고 
그의 사탕응 꺼섣했습니다 

가짱큰행복 
이 병 희 (대학부， 과테말라 단기 선교단원) 

과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내 자신을 보며 또한 그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돈을 벌어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쫓아 쉬지 않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행복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어떤 것으로든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려 
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분을 위해서 사는 것뿐임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산다면 지금 내가 
조금 겪는고통은오히려 나에게 감사할제목으로다가올수 있으며 세상이 알지 못 

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선교에 대해 별다른 소망함을 가지지 못했던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로 한 
발짝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다가오셔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느 

꼈다. 이번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 

고싶다. 

나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6명의 대원 

과 함께 과테말라의 오지로 선교를 다녀왔다. 떠나 

,_ ~ ì 기 전까지 나는 선교에 대한 소망함과 기쁨보다는 걱 
정과 두려움이 더 많이 앞섰다. 과테말라라는 나라 

i술L끼:~;‘ 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였었고， 내가 가는 곳은 
鍵톨를낄훨 그 중에서도 오지였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二를중응등걷틀촬 턱없이 부족하였다. 언어도 부족언어를 쓰기에 이곳 
E 근들를; 에서 배워갈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두1를폭를r ò1 높은 산 속에 있었기에 램에도 몇 시간씩은 산 

을 올라서 이동해야 한다는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 
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는 순간부터 이러한 내 마음 속은 걱정과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참 행복했다. 땅끝까 

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비록 아직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하던 환경들 



@) 2002년 9월 8일 주낀흥헌 

긴흥과 니눔 

저1697호 

주 ?%F c1ιj 푼 3f1 ;ζ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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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구:정진호목사 

구역장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회개가 깊어지며 보혈의 감사를 느낀다”라 

고 성찬 예식의 좋은 점들을 말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구역원들과도 성찬에 대해 

이야기를자주 해야한다”라는 정진호목사의 권유로 영성 훈련을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성찬을 경험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성찬을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 

는가7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 

고 성찬 때 감동적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주 성찬을 하면 성찬이 식상해지고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감 

동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을， 자신들의 죄성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시 116:15) 했는 

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해야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 

리가구원을받아 영생에 이를 것이며 이것은 예수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몸소느 

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폼소 체험하 

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성찬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는 있겠지만감각적으로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들 것이며 예수그리스도를 실제 

가 아닌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더욱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찬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 말씀은 자람이 죽는 것’ 이 

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의 죽는 것’ 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니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 

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자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되고 믿음의 기초를 땅이 아닌 하 
늘에두고살게된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깊고 큰 가! 성찬은 교회에서 정기적 

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한다. 구역원들 

과도 성찬의 나눔으로 만나보자. 

애7램을소개합니마기 

남 상 육 성도를 소개합니다 

35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지극히 전형 

적인 유교문쐐서 살던 저였기에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딸 셋 모두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막내딸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 

니다. 막내딸이 충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서인지 첫 예배에 

참석했을 때 고향집 에 옹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 

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을 실천하신 펼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석 달이 조금 안 되어 아직 

까지는 특별히 기억에 님았던 일은 없으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효댁정통신원)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의 말씀이 바 

때 탕이 되어 화니 제인 크로스비여사가 작시하였고 죠지 스테빈스가 작곡하였다. 

1절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Lfl.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가나 

2절 : 고달마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쉬라λ/네 

무거운 짐진 자 다 Lf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3절 ’ 주꺼/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너/ 기다리네 

죄짙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4절 ‘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릉 믿는자복 받으라 어서곧 일어나라 

후럼 : XI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이 곡은 한 마디에 8분음표 6개가 들어가는 8분의 6박자 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 
박재8분음묘 셋을 하나로 묶어서)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첫박자에 가벼운 액센트를 

주어서 부금면 찬송의 전체적인 빠르기나 흐름이 안정되어서 가사가 잘 전달된다 이 

찬송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부드러움ßI라고 할 수 있다 내 죄로 말마암아 그 십자가 

를 지신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 

을듣는것처럼 

‘ 

자녀를위한가도 

바람부는세상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한믿음으로 

보이지않는것들의 

진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더하여 

늘 하냐닝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기뻐하며 

범사에감사하고 

(찬앙위원회) 

고 연호(집사， 5교귀 

쉬지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이게 하소서. 

※ 냐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승l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옵니다 

+ 양호실 2교구 감철규 정도(납53세) 암이 조기 발견되어 수술하였 
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세요. 

5교구 71윤영 정도(여'24-"jJ} 백혈병으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혈소판이 증가하도록， 가족과 환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6교구 최병순 권새여'80세)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 ， 체력이 너무 약하여 

투석 장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정윤립 정도r남63세) 올해 1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2년 전 수 

술했던 간 부위를 월요일에 다시 수술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 
활잘할수있도록기도해주세요. 

12교구 문남숙 정도(여53세) 위암으로 수술하였습니다. 새신자인데 신앙 

이 잘 성장하고， 건강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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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단r 

지난주 내내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 

었으나， 마치 울창한 숲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호수처 럼 나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 

고 고요했습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일까 .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세상이 이 평안을 나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평안이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순간 불연듯 다음의 말씀 

이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발견한 이 말씀으로 나의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이 평안 

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혹 가진 재물이 많아 

서， 또는 가진 지식이 부요해서 아니면 세상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아서 평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안함을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가져다준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편안함을 추구하며 갈망하고 있는 듯 
합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 

누 1 (-용 승 (Luke) 숭 v[떻꺼 김 숭 11%7 }? @ 

‘누7}복음’ 을 기록한 ‘누가’ 는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단지 세 

곳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었고(골 4:14),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이 1차로 로마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문안하던 사람이었으며(몬 

1:24) ,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함께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딩후 4:11).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건이 좋을 때는 친구가 되지 

만， 정작 어려울 때는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말대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1자로 로마감옥에 감금당할 때) 

그에게 와서 그를 문안했으며， 지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감옥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로 투옥되어서 기록한 ‘골로 

새서’ 와 ‘빌레몬서’ 에는 ‘누가 뿐만이 아니라 꾀，]oF 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로 투옥되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에는 ‘누가’ 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 

다(딩후 4:11). 데마가 세SL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비교해 볼 때(딩후 4:10) ,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바울을 사랑한 누가의 신실함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커다 

란 도전이 됩니다(그리스도의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주를 따르지만 그의 십자가의 고난 때 

문에 주를 보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 

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의 성경은 연속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 

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진행되는 ‘교회’ 라는 주제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확산되어질 것에 대한 모형들이 보여지고，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자들이 하 

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이 보여지고， 사도행전에서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 

여주고 있다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선을 주제적 유사성 또 

는 평행성이라는 동일한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이유 

로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두권으로된 하나의 작품으로보기도합니다 (다음주에계속) 

※ 하냐닝의 나라’ 라는 말은 구익때l는 냐오지 않으며， 마태복음에 4회， 마가복음에 4회， 누가복 

음에 32회， 요흔낼음에 2희， 사도행전에 6희， 바울서신에 8회， 요한껴l시록에 1회가 냐온다"(.오병세， 

하냐님의 나라) 김동하 목사 (출표}국 지되 

강 민 철 (전도샤，충풍3부 부지도) 

력이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 

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그 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직면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바다 

의 배로 비유하자면 거센 파도와 싸워야 할 때도 있으며 암초에 부딪쳐 위기를 당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23-27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의 제자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큰 물결이 배 안을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급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 
과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믿음이 적은자들아 그리고곧바 

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처 럼 큰 물결이 덮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이 주신 평안함을 잊어버 릴 때도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바다 
를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두려워 하거나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 두려움이나 근 

심 ， 걱정은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폼염햄앤페 
“또 여호와으t 요서혀I afji *H융f굉#표묘로” 

1 를 

강력한 지0}였던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사사의 치리 기간이 끝나면곧바로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 
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로 7년 동안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하십니다(삿 6:1).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 

엘의 회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6절) . 이처럼 하나님 

은 주위의 열국틀을 이용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부름 받을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 

었습니다(11절) 연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 이 부르시고(15절) 함께 하 

심으로 ‘큰 용샤 가 될 수 있었습니다(12절)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을 모아 전투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병사의 수를 32 ，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심으로，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 
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대로 각각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햇불을 들게 하십니 

다. 그는그들을 100명씩 셋으로다시 나누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햇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화와와 기드온의 칼이 여 하고" (7:20).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소리와 함성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 미디안 

군인들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기에 급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을구원하시려 한목적은단순히 이방의 압제 
를 그치게 하려는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7- 16절) . 결국하나님과의 바른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십니 
다. 그래서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줄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의 
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 
력에 달려 있다는사실을깨닫게 하셨습니다(삼상 14:6) .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 

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권항임기자) 



@) 2002년 9월 8일 추낀흥헌 저1697호 

일림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징소 :영o}부실 이번주새벅기도회담당 
E앙‘교육관 301 호 14 힌배5지회월례회 

19월 22일지쥔}충현광고 OPc~때 3 바울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충현중보의창 
추석연휴관계로 9월 깅일자 주간충헨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 ‘ 본당 지하1충 방굵}데시빙 
광고는 9월 II일까지 A뮤국으효 접 ~ 간사실 옆 소회의실 15 힌써6지회월예회 
수하시기바랍니다 4 바울π|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5일따음주웬교구모잉 후 ghi 교육판 401호 
장소 교육관 407호 

모임 5 바울 14지회월례회 
16 효버찌회월례회 g앙 ’ 쩌112교육관 4충 (ft9S){ll'얘) 
일시‘ 16일(월) 10:00，둔촌동한전앞 26 루디아5A 1회월례회 34， 0 12-10113지회월례회 

곁온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 

여주소서.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충현기도원 일시 10일(화) 10:30 일시 오늘}부예배후 1 이진국 군(이똥성 집사， 금호순 권사 
19월정기딩회 징소 제2교육관뻐호 17 핸}에회월례회 징소 신혼가정부실 의 아들， 4교귀과 박신희 잉H박태용 
일시 II웬수)수요2부예배후 6‘ 베드로 1XI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27 루디이에회월례회 ~ 교구간사실옆회의실 집사， 정길자 권사의 옐， 2교구)/10 
~ 당회실 일시 10일(화) 1<):30 ~‘교구모임장소 일시 : 17일(화) ll:oo 

2 징로월요새벽기도회 g안 교육관뻐호 
일(화) 13:00，갈릴리흉 

18‘핸19지회 월예회 g암 교구간사실옆회의실 2 이한우권이대성 집사， 갱유자 집사 
일시 9일(월) 새역기도회 후 7 베드로2지회월혜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28 루디0113지회월례회 얼 셰 의 아들， 강륭장로교회)과 진화은 
징~‘에다니훌 일시 15일(다응주일) 교구모임 후 ght 베다니훌 일시 10일(화) ll:oo 

3 안수집사회 회왜벽기도회 ~ 교구모잉장소 
일시 10일(화)새벽기도회후 8 베드로 10지회 월혜회 

19 효배 10지회 월례회 g앙 강인영 집사액(%1031-9，깅~-8(32) • 홍재순성도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29 루디이 1찌회 월례회 권영욕 장로 씬 흥회숙 권사의 부 

양(진흥용 장로， 박효지 권사의 열， 
2교구) / 12일(옥) 12:30，갈렬리흉 밍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유하게 하소서 .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 

며 ，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꾼사 

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하소서. 

3 승냄희 권하유복 집사， 이경자 집사 
징소 에다니훌 일시 10일(화) 1<):30 ~’교구모임자리 일시 오늘교구오임후 진 t교구장웹구역 / ，일 별세， 6일 의 아들， 8교구)과노희숙 잉노영국 

4‘전도위원회월례회 ~ 김영록집샤댁 20，핸11 1지회월례회 g암 재교육판<ll3호 장허l 씨‘ 김영순 씨의 딸) / 14일(토) 
일시 오늘 10:10 (창흉한{)@I따<llIl 일^I: 오늘 15:00 : 3)루디아 1찌회월례회 2 이행인수집시 12:00 ， 새천년예딩훌4충 
~ 전도위원회의실 9 요한 1찌회월례회 ~ 교육관 307.호 일시 12일(옥) 10:00 임인순 집사의 낭연 10교구 생운1 

5 경질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21 효!4 14지회월례회 ~ 분당야당역(관보앞) 구역 / ~일영세，&일장예 
일시 오늘 15:30 장소 분당금곡동상록보성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1 0뻐이 1지회월례회 
~ 에다니훌 @이-1<ll5 장소 교구모임장소 

6 권사2지회월례회 10 핸1 1지회월예회 z 핸117지회 월례회 일시 12(목) ll:oo 

일시 II일(수)수요l부예배후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S앙 장연순집사액 

징소 영야부실 ~쇼 교구모입장소 E암 채Z교육관 402호 (1t생2-7.284) 
11 한나2지회월얘회 23, 때스더 따|회 월혜회 

32， 0 12-1이찌회월혜회 
일시 오늘 15:QO 일시 10일(화) ll:oo 

냄￥과회 ~ 교육관 30l호 ~ 영아부실 
일시 12(옥) IQ:3O 

12 핸1 3지호|월예회 24 에스터에회월례회 정소 마리나집사댁 

16교구바울 베드로 요한연합월얘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15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æ 마리이 10지회 월례회 
일시 14일(토) 15:30, 19:00 g암，아앤훌 장소 에다니흘 일시 10일(화) 10:30 
E암 청계산알프스살혜식당 13 핸1 4지회월례회 25 에l쇄 1π|회월례회 

g앙 최지숙집사액 
2 바울2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002 단기션교 3차(10-12월) 모칩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01 마칩니다， 01제 3차팀(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팀구성/각교구및부서 2. 팀구성민원/10-12명 

3. 기간102. 10.1 . -12.31. 

4. 자격 1 1) 우리 교외 세례교인으로， 륭록안 Al1 닌 이상된 사람. 

2)CMTC 수료자또는 앞으로 수료 예정자 
5. 선교알나라/의말국개다만선교워원외와엽의알것) 
6. 팀 훈련/ 팀장주재 O애| 팀 푼련흩 띠되 언어훈련， 전도푼련이 포E쩍어야암. 

7. 기타/ 팀 구성끔 자유톨게 알수 있으나팀장， 흉무는 본부에서 일명응꾀다. 

8. 신정일곳/ 선교관4흉 선교위원외쉴 

20023차 CMTC 모집 
~2채1용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점을 모두 마치고 이젠 3채10-12웰 팀을 모집 중이며 

그동안αÆTC를 마친 시람01900여 영 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저ß차 αÆT이정규}를 모집흘ILI다. 

개죠일 / 주일반9월 29일(주) 18 :30-21 :∞ 토요반 10월 5일(토) 17:00-20:30 장소 / 베다니흩 

동서울노회 쩌162회 정71노회에 각종 고시신정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같이 준비뼈 주시71 Ht랍니다 
.제출서류’ 

@목사고시 청원낌도사로서 목사고시에응시하고자하는사람) !J)강도사인허 및 고시 정원 

@전도사고^I 청원@목사후보생 고^I 청원(활대학신학과및 신핵학원 입씨원재 

@신학계속추천 정원(짚대학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댐D냄 2αE년 9월 19일(목싸지 · 접수및문의 ̂ f무국행정패g닮2용20J 뼈여) 

남녀전도부 임억원 영성훈련(2002년 3채 
일 시 10일(화) 18:40- 21:00 장소 갈렬리흘 

중연전도대 하반기 전도훈련 

일 시 ‘ 18일(수)13:30 장소 ‘ 나사렛흘 

앤드벨 언주대 신입대원 모집 
대 상 초등학교6학년~대학부 

기 간 1 일- 29일 주일 12:30-14:30 
문의 ‘ 지휘자송재월 (017-417용018) ， 교환 210 

‘장 소 : 핸드벨실 (옥탑방 3층) 

요인연압제육대회 
일시 10월 3일(목) 10:00 잠소 수도전기공고 

2002년 후반기 전도대 훈련개강 
: 일 시 ’ 9월 1 8일-10월 30일 

매주수요일1 3:30-14:30 

: 장소 나사렛흘 
: 대상 전도에관심있는모든성도 
: 신 청 전도위원회(교육관 똥) 

2002넌 후반기 수화교실 개강 
: 기 간 9월 15일-12월 29일 

: 상기와 같이 수화교실을 개강할 예정이니 초굽 중 
: 굽 고읍 수화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에바다부에 신 
•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586 김용석 청년1부 박수현(1) 592 이은순 12 루디아 

587 서기수 9 장년3부 593 홍순옥 15 청년부 

588 김혜원 19 대학부 594 서정희 15 청년2부 김정자(15) 

589 남원석 12 에바다부 김지현(12) 595 최두성 19 청년1부 이영선(8) 

590 김아람 19 대학부 596 봉하영 19 청년1부 

591 배혜선 19 대학부 

앙상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æ.호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t~꺼iκ." ↑흥i대a f성수대a 

’ I 

.웠낳웰짚 
"초't~1앵 

r:'iii.t • 영훌션입 
• 하깨 L~'r-t타쩌 --. • 르애상스i댄 

댁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냐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 

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 - r 1J1-J’‘ ~ 

구분 

II 

주일예배 
m 

W 

V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집회 

새역기도회 

- •• 역;액(1엔 *구) 상싱→ 

댄뺀관D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오전 9:00 본당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I 뻐외국어홍시용역 빼) 본당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C리는빼) 

오후 5:00 본당 
l 오전 IUX) il 오후 7:?fJ 본당 

오후 7:?fJ 본당 
오전 5:00 본당 

덴훨맏맨 
차량 

버츠 오전 10:00 본당앞출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 

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 

방을 흔t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되게하여주소서 

[ 섬·기·는· 분·들 l 

l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선교위원징 싱경연구원김 딩회 서기 1ï교구장 교구위원징 교구위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선교위원 봉사위원징 g밴3부장 구세부장 제3교육위원징 5교구 빼F밤 3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회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진앙위원징 3교구장 8교구장 세 16교구징 봉A뻐원 대학부 17교구 신교위원회 9교구 1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O댐김 S션2부징 건축위원 썰루O씬빵징 A엠부징 11교구 4교구 징년1부 16.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법인운영위원 여배위원징 제징위원징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8교구 6교구 ?교구 2교구 10.교그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암무천 이종섭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진도위원징 김시위원징 기도원김 지 2교육위원징 세1교육위원징 14교구 외신부 12교구 13교구 ‘ 「드。T님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 찬양감독 강임구 
성에부징 15교구징 행징위원징 직능전도부장 새기족부징 l 강 도 사 이정철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 여전도사 
14교구짐 건축위원 신혼1냉부징 신교위원 전도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축 

9교구징 1꾀구징 딩회부서기 O멘찬g때상 소잉부징 
9교구 4교구 3교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고등부징 입O뉴일진웹상 실로잉진S때잉 E때부장 정년2부징 
14교구 17교구 10고구 6교구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 배춘식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등에}부징 ;，브èl환앞·S 받일진S때장 에8메|브장 정년1부징 
5교구 8교구 ’5교그 13교구 7교구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해。지。-!i잉Q 중등3부징 유지부징 여!배위원 소년부징 
16교구 12교구 2교구 11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숭 
. 교정전도사 ~OJl2j’ 

중등1부장 f드。T닙x。， 영이부징 유년부징 중등2부징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링카) 

김영은 •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1스리 링카) 
유이부징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l 


